
水辺に遊ぶ会 「海ごみ宣言」 

 

「海は世界を隔てるものではなく、繋ぐものである。」 

海の道がもたらした様々な文明によって私たちの生活は豊かになった。 

しかし、いまや私たちはその文明により生み出された「ごみ」を持てあまし、

海に大きな負荷を強いている。 

私たちの海は、かつてと同じように黙々とそれらを岸辺へと運び続けては、 

嘆い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本日、韓国・日本双方の市民団体により報告された「漂着ゴミ」の問題は、 

もはや一国で解決できる問題ではなく、 

海を越えての協力関係を築かなければ解決できない問題であることを 

確認した。 

「海は世界を隔てるものではなく、繋ぐものである。」 

本フォーラムの成果をふまえて、漂着ごみのない海を目指し、 

人々が国境を越え手を携えて連帯していくこと、 

そして、生命にあふれ、豊かな文化を運んでくれる 

私たちの海の自然を守ることを、ここに宣言する。 

 

２００７年６月９日 

ＮＰＯ法人水辺に遊ぶ会主催 

「海でつながる海洋ごみと市民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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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statement 
 
The sea does not separate the world, it connects the world. 
The road of the sea brought several civilizations and this made 
our life richer. 
However, now, we impose a burden on the sea, it is our wastes 



which were created by the civilizations.  
Our sea should lament when he carries the wastes to shore 
without saying a word, just like it used to be. 
Today, the problem of marine litter reported by citizen groups in 
Korea and Japan is too huge to solve solely by one country alone.  
We are sure that this problem cannot be solved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countries. 
The sea does not separate the world, it connects the world.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forum, we now declare that we 
aim to create the sea without any wastes, we build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we protect nature of the sea which is overflowing 
with life and brings rich cultures. 
June 9th, 2007 
The participants for [The marine litters and the citizen action 
linked by sea] 
held by NPO Nakatsu Waterfront Con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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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선언문 
 

「바다는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것이다.」  

바다 길이 가져와 준 여러 문명 덕분에 우리 생활은 풍족해졌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그 문명에서 발생한 「쓰레기」처치를 

곤란해하고 있으며 바다가 무거운 짐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들의 바다는 옛날부터 묵묵히 그 것들을 바닷가에 옮기면서 



슬퍼하고 있지 않았을까? 

오늘 한국・일본 양국 시민단체가 보고한 「표착쓰레기」문제는 

이제 일국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바다를 넘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을 

인식하였다.  

「바다는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주는 것이다.」  

이번 포럼의 성과를 살려 표착 쓰레기가 없는 바다를 목표로 

하며 우리가 국경을 넘어 손을 잡고 연대해 나가는 것을, 그리고 

생명이 가득하고 풍부한 문화를 옮겨 주는 우리들의 자연의 

바다를 지켜갈 것을 여기에 선언한다.  

 

2007년 6월 9일  

NPO법인 물가에서 노는 모임 주최  

「바다로 이어지는 표착쓰레기와 우리 시민운동」참가자       

 
 
 
 
 


